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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는 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으로 바닷물의 색

깔이 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전 세계 연안 지역

에서 어류의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등 해양 생태계

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로 남조세균류, 

규조류, 와편모류 등에 의해 생기며 플랑크톤의 종

류에 따라 바닷물의 색깔이 황갈색이나 황색, 황록

색 등을 띠기도 한다.

1990년 초에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규조류에 의한 

적조 발생이 빈번했지만, 1995년 이후부터는 와편모조

류인 Cochlodinium Polykrikoides에 의한 적조가 주

로 발생하고 있다.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

는 맑은 해역인 나로도와 남해도 사이에서 발생하

여 남해안 전역으로 확대되며, 연도별 차이를 보이

지만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서해안 및 동해 지

역으로도 확산된다. 

녹조는 탄소, 질소 및 인 등의 물질을 다량 함유

한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부유

성의 조류가 대량 증식하여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녹조가 발생하면 대량 증식된 조류가 하

천 표면을 뒤덮으면서 태양 빛을 차단하고, 낮에는 

이러한 조류가 광합성으로 산소를 배출하지만, 야

간에는 호흡하면서 산소를 소모하므로 수층을 무

산소 상태로 만들어 수중 생물을 죽게 한다.

녹조는 전 세계 해양에서 발견되지만, 대체로 연

안에 나타나고 그 규모도 작다. 황해와 동중국해에

서는 2000년 이후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칭다오나 양쯔 강 하구와 같은 연안에서 발생

하는 편이며 작은 녹조 패치는 외양에서 발견된다. 

한반도에서 녹조는 주로 강물에서 나타나며, 외양

에서 발생하는 녹조류는 한반도 연안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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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계절별 수온

 한반도 주변의 해양 환경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수온에서 나타난다. 수온은 대기 중 

기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철 평균 

해수 표면 온도는 약 5°C, 여름철에는 약 20°C로 나

타난다. 물의 비열이 대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

온 변화의 폭은 기온 변화보다 작다. 

엽록소는 식물성 플랑크톤에 포함된 광합성 색

소로서 바다의 일차 생산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표층 엽록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 일차 생산력이 

높다는 뜻이다. 서해안에는 한반도의 큰 강들의 하

구가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

이가 되는 무기 영양 염류가 풍부하며, 그로 인해 동

해와 남해에 비하여 엽록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다. 특히 봄철과 가을철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

량 번식하는 대증식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적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동해안에서 심

층수가 표층으로 이동하는 용승 현상이 일어나, 엽

록소 농도가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용존 유기물의 흡광계수는 해수 중에 녹아 있는 

유색 용존 유기물의 흡광도를 분석하여 계수로 나

타낸 것이다. 용존 유기물은 해수 중에서 분해되어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데, 이 농도가 지나

치게 높으면 적조나 녹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용존 유기물은 주로 육상에서 강을 따라 바다로 흘

러들게 되며, 그 특징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서해안, 

남해안과 중국 연안에서 높게 나타난다. 

부유 퇴적물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

다. 먼저 강물을 통하여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퇴적

물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파도나 해류 등의 작용으

로 인하여 해저면에서 부유하여 표층까지 올라오

는 퇴적물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비율이 매우 높

아 부유 퇴적물 역시 한반도 서・남해안과 중국 연

안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부유 퇴적물의 농도는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로 인하여 겨

울철에 그 농도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투명도는 빛이 어느 깊이까지 투과되는 지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투명도는 해수의 탁한 정도를 직

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이며, 계절별로 그 차

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한반도의 동해와 남해는 여

름에는 투명도가 약 10m 정도로 상대적으로 맑은 

해수를 가진다. 서해안은 먼바다에서는 투명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연안은 강물의 유입과 퇴적

물의 재부유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탁도가 높아서 

투명도가 8m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겨울철에

는 강한 파도와 바람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

에서 모두 투명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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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협력
국제 무역 해운 항로

오스트레일리아연방과학원

태평양해양과학기지

우즈홀해양연구소
KIOST-NOAA Lab. 등

페루 해양연구소
한-페루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일본 해양연구 개발기구
항만공항기술연구소
일본연안기술센터
항만종합연구재단

쉬르쇼브로
러시아-태평양 해양연구소

중국 국가해양국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베트남 과학원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기술응용평가원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불가리아
해양연구소

독일
해양연구소

프랑스 해양개발연구소
Villefranche 해양연구소

KIOST-PML Lab.
친황다오

톈진

롄윈강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일본

르자오

칭다오
스다오

뤙청
웨이하이옌타이

다롄

잉커우

단둥

자루비노

쓰시마 섬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사키이미나토

오사카

블라디보스토크

인천항
평택항

속초항

울릉도
독도

동해항

부산항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동해

황해

1992년 1999년

2005년 2008년

1984년 1993년

2000년 2008년

1961년 1974년 2001년 2006년

1962년 1982년 1996년 2007년

부산항

해양의 이용

인천항은 1973년에서 1978년 사이 진행된 제1단계 

인천항 개발 사업 이후,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제2

단계 인천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양곡 전용 부두, 

사일로 시설, 제8부두 등을 건설하였다. 현재 인천

항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발맞춰 우리

나라와 중국 간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자유 

구역 지정 및 항만 물류 단지 확충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을 왕복하는 10개 국제 

여객 항로를 개설하여 2011년에는 국제 여객 1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연안 도서 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를 운영하여 도서민 등 이용객의 해상 교통 서

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평택항은 부산항, 인천항 대비 개항이 110 – 120년 

이상 늦은 신설 항만이다. 1986년에 처음 개항하였

지만, 당시에는 유류를 처리하는 항만의 역할을 수

행하였다. 이후 인천항의 늘어나는 물동량을 대체

하기 위해 기업 전용의 공업 지원항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

는 무역항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평택항은 다른 항

만의 발전 역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다른 항만들

은 국가(중앙 정부)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육성하

여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평택항은 지

방 자치 단체가 그 발전을 선도하였으며, 중국의 경

제 성장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단기간에 급성장

한 항만이다. 현재 동부두, 서부두 등 총 62개의 부

두 시설을 갖추고 여객과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 무역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목포항은 일제 강점기 대량의 직물과 곡류의 공

출 거점 기지로 활용되어 항구 주변에는 일본인 집

단 체류지가 있었고, 현재도 체류지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광복 후 목포항은 남항과 북항으로 나

뉘어 기능이 분산되었다. 남항은 크게 여객 전용항

과 삼학도의 화물 전용항으로, 북항은 수산물 전용

항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목포연안 여객선터미널

과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었으며, 상하

이를 비롯한 여러 해외 항로를 구축하고 있다. 

부산항은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

이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

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항만 시설은 부족

하여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아닌 일반 부두에서 컨

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부산항은 1997년 10월 부산항과 바로 인접한 가덕

도 일원에 대규모 컨테이너 터미널인 부산신항을 

건설하였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부산-일본 

노선의 페리를 운항하고 있으며, 부산-제주 간 크

루즈도 운영 중이다.

주요 항만의 변화

국제 여객 항로

국제 협력

무역 및 협력

해외의 한국식 해저 지명

위치 해양 지명
대표 위치(WGS-84)

위도 경도

동태평양

보름달평정해산 16˚ 09.2' N 126˚ 25.8' W

연평정해산 16˚ 21.8' N 133˚ 37.2' W

해미래해저놀 10˚ 39.9' N 135˚ 48.1' W

급수선해저놀 16˚ 31.3' N 132˚ 57.0' W

전복해저놀 17˚ 00.2' N 135˚ 49.4' W

올챙이해저놀군 16˚ 59.7' N 135˚ 59.5' W

풍뎅이해저놀 16˚ 53.6' N 125˚ 35.9' W

가락지해저놀 17˚ 00.2' N 125˚ 45.4' W

봉수대해저놀 16˚ 10.2' N 126˚ 31.8' W

맷돌해저놀 10˚ 28.2' N 135˚ 36.6' W

항아리해저놀 16˚ 07.0' N 125˚ 59.0' W

패랭이해저놀 10˚ 51.7' N 135˚ 36.6' W

가마솥해저놀 10˚ 45.6' N 135˚ 29.5' W

서태평양

장보고해산 15˚ 20.0' N 158˚ 45.0' E

청해진해산 15˚ 04.0' N 158˚ 53.1' E

아리랑평정해산 11˚ 50.0' N 157˚ 40.0' E

온누리평정해산 15˚ 05.0' N 159˚ 15.0' E

백두평정해산 15˚ 40.0' N 160˚ 05.0' E

남극해

궁파해저구릉군

76˚ 28.8' S 168˚ 20.8' E

76˚ 27.5' S 168˚ 22.2' E

76˚ 26.3' S 168˚ 21.0' E

쌍둥이해저구릉군
67˚ 16.1' S 179˚ 03.1' W

67˚ 16.1´S 179˚ 04.2' W

돌고래해저구릉군
70˚ 37.3' S 173˚ 06.0' E

70˚ 38.6' S 173˚ 05.7' E

꽃신해저놀 61˚ 36.2' S 172˚ 29.0' W

마이산해저구릉군 75˚ 49.1' S 165˚ 41.9' E

고깔해저구릉 69˚ 32.4' S 172˚ 32.3' E

달팽이해저놀 69˚ 32.9' S 176˚ 43.6' W

인천항

평택항

목포항

해외에는 한국어 이름을 가진 해저 지명이 많이 있

다. 이러한 지명은 탐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지명

으로 태평양과 남극해에 주로 분포한다. 외국에 있는 

한국어 이름의 해저 지형들은 우리나라의 해양 위상

을 높이고, 해양 탐사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다.

해외의 한국식 해저 지명

해양 분야의 국제 협력은 해양 환경 관리 선진화 

및 국내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환

경 문제를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루어진다. 또한 국제기구 및 지역 협의체 활동을 강

화하여 국가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국제 협

력을 수행하고 있다. 위의 그림은 해양 과학 분야에

서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에 있는 세계 각국의 연구

소 및 기관을 나타낸 것으로, 지도에 표시된 연구소 

및 기관 외에도 다양한 단체를 통하여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 간 해양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는 동아시

아 해역 국가 간 해양 생태계 보호, 연안 및 해양 자

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등 동아시아 해역의 환

경 협력 증진을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

그램으로 1994년에 발족하였다. 이후 2009년에 8개 

회원국이 동아시아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한 국제기

구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하였으

며 현재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 국가

가 활동하고 있다.

동아시아해조정기구(COBSEA)는 유엔환경계획

(UNEP)이 1974년부터 시작한 전 세계 지역해 프로

그램 중 하나로서, 동아시아 연안 및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되었다. 우

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캄

보디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10개의 국가가 참여하

여 동아시아 지역해의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 

지침 마련, 해양 환경 상태 평가 및 진단 등의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은 UNEP 지

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서태평양에 인접한 한

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의 정부가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양 환경·연안 해역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1994년에 설립하였

다. NOWPAP은 매년 개최되는 정부 간 회의와 사

무국 그리고 개별 공동 사업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

하기 위한 4개의 지역 활동 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프로젝트는 한·

중과 UNDP, 지구환경기금(GEF)의 공동 협력하에 

자원 남획, 과도한 연안 개발 등으로 훼손된 황해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되었다. 제1

기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되었으며,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제2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2기 사업은 국가 전략 계획을 기본으

로 황해의 해양 쓰레기 등의 오염원 저감, 수산 자

원 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중 황해 해양 환경 공동 조사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조사한 사업으로 황해의 해양 

환경을 중국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유일한 사업이

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항만공사(20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2015)

인천항만공사(2015)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DBS크루즈훼리

평택항만공사(2015)

목포지방해양수산청(2015)

국립해양조사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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